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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장염� 위암 등 다양한 위질환 치료에 적용 기대

위궤양� 위암 등 여러 소화기질환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

파일로리균의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약물전달 시스템이 국내

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�

포스텍�포항공대�총장 김무환�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� 최현식 박사 연구팀은 위점막과 점액 사이에서 기생하는

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점막을 효과적으로 통과하는 특징을 모사해 24시간 이상 약물을 위에 전달하는

요소분해효소 기반의 마이크로모터 약물전달체를 만들어냈다�

또 약물 전달이 끝나면 완전히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�

연구결과는 생체재료과학 분야 학술지 �바이오액티브 머터리얼즈�와 �바이오머터리얼즈�에 온라인으로 게재됐다�

마이크로�나노모터는 크기가 아주 작고 추진력이 좋아 신개념 약물전달체로 각광받고 있다�

하지만 아연과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추진력을 얻기 위해선 몸속 장기의 수분과 반응해야

한다� 이런 과정에서 생긴 과도한 추진력이 일부 장기를 손상시키고 약물 전달 후 전달체가 분해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

인체적용이 쉽지 않았다�

이에 연구팀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 점막을 뚫고 위 안에서 오래 살아 남는 특징에 착안해 생분해성 고분자를

적용한 요소분해효소 추진 마이크로모터를 개발했다�

이 모터는 모터 표면의 요소분해효소와 요소가 반응해 암모니아 가스가 생성되면서 추진력을 생성한다� 이 과정에서 위

점막의 수소농도이온지수가 높아지면서 모터 주변이 액화됨에 따라 점막 안으로 약물이 들어갈 수 있다�

동물실험 결과� 입으로 투여된 마이크로모터는 24시간 동안 위에 머물렀으며 약물을 방출한 지 3일이 지난 후 완전히

외부로 배출됐다� 생체적합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셈이다�

한세광 교수는 �이번에 개발한 마이크로모터는 기존의 약물전달시스템보다 위벽을 강하게 투과해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

점에서 위장염� 위암과 같은 다양한 위 질환 치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�고 했다�




